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캠프 케이시, 대한민국 – 미 제66기갑연대 
및 26전차대대 소속 장병들이 Burt’s Knights 
전차정비대에 모여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.

12월 주요활동

한미해군, 대잠전능력 강화 모색 (12월 1~2

일)

한미 해군 지휘부는 부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

대잠수함전 능력 향상에 대한 방안을 

논의했다.

회의에 참석한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

김종일 준장은 “잠수함전은 대한민국만이 

아니라 (동북아시아) 전 지역에 위협이 되는 

요소다”라고 강조하고 “대잠전 능력 강화를 

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한미 양국 해군에게 이 

실무단 회의는 대단히 중요하다”라고 밝혔다.

회의를 공동주관한 주한미해군 사령관 

브래드 쿠퍼 준장도 김 준장의 의견에 

동의하고 “이 회의가 갖는 우리의 노력과 

관심은 지역 안보에 기여할 것이다”라고 

말하며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

제26전차대대, 미 제66기갑연대와 재회 (12

월 9일) 

제 26전차대대는 지난 9일 미 육군 제66

기갑연대와 강력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

즉응전투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대대급 단위 

합동훈련 협약을 체결했다. 

한국전쟁 당시 미 제66기갑연대와 

한국군의 제 26전차대대는 연합으로 전투를 

수행한 바가 있다. 따라서 이번의 연합훈련 

협정 체결은 60여년 만에 두 부대가 다시 

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. 

현재 66기갑연대 제 3대대는 1보병사단 제1

기갑여단전투팀과 한국에서 9개월 순환근무 

중이다.

제26전차대대장 박성호 중령은 “우리의 

선배들과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웠던 제66

기갑연대와 다시 함께하는 것은 큰 영광이다”

라고 전하며 “이번 계기를 통해 두 부대가 

끈끈한 동맹을 맺고 각각의 전투경험을 

공유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기갑부대로 

발전하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

66기갑연대 제3대대장 매튜 가너 중령도 “

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

가장 중요하다”라고 말했다.

 
12월 주요방문객
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

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

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.  다음은 지난 

달 사령부를 찾아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.

 

·· 황교안, 국무총리 (대통령 권한대행)

·· 제임스 최, 주한 호주대사

·· 제임스 랭크포드, 미 상원의원 (공화당-

오클라호마-정보위)

·· 피터 세션스, 미 하원의원 (공화-

텍사스-운영위원장)

·· 폴 쿡, 미 하원의원 (공화-

켈리포니아-8-군사 및 외무위)

·· 데이빗 씨실리니, 미 하원의원 (민주-

로드아일랜드-외무위)

·· 윌리암 키팅, 미 하원의원 (민주-

매사추세츠-외무위)

·· 패트릭 미한 (공화-펜실베니아-

국토방위위)

·· 에릭 스월웰, 미 하원의원 (민주-

켈리포니아-

·· 마크웨인 멀린 (공화-오클라호마-2-

·· 댄 뉴하우스, 미 하원의원 (공화-

워싱턴-농업위)

·· 조나탄 그리너트 제독, 전 

미해군작전사령관

·· 켈리 매그사맨, 미 국방부 아시아안보 

및 공안 차관보

·· 조셉 윤,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

/ 부차관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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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8군-제3군사령부 가을 페스티벌

미8군과 제3군사령부는 지난 2일 캠프 험
프리스에서 간부들과 가족들이 참석하는 
가을 페스티벌 연간행사를 개최했다.

이번 페스티벌에서 양군은 항공기 전시, 
현장 투어, 브리핑, 팀빌딩 활동 등을 통
해 연합 작전 능력을 증진하고 양국 동맹
을 강화하는데 초첨을 두었다.

대통령 권한대행, 한미 연합사 방문 (12월 

16일)

한미 연합사는 16일 사령부를 방문한 황
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환영
하고 현황을 보고했다. 

약 1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황 
권한대행은 세개의 사령부 (연합사, 유엔
사, 주한미군사) 임무에 대해 보고 받고 
지휘관들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
인 지원을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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